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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와
업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Worker's Job Stress on 
Turnover Intention and Work Exhaustion

박은주*, 강민정**

Park Eun Ju*, Kang Min Jung**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들의 높은 이직률은 그들이 속한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안정적 전달을 저해하기 때문에 실증적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이직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다. 이직의도가 실제 이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업무소진과 이직을 희망하는 상태에서의 서비스는

장기적으로 질적 수준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의 업무소진을 낮추는 문제 역시 중요하다. 그

간 사회복지사의 이직 또는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는 많았으나, 주로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지역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

해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기업에 재직중인 사회복지사 100명을 분석한 결

과를 사용했다. 실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는 필용한 변수에 무응답한 18명을 제외하고 82명만을 대상으로 통계

분석을 실시했다. 이로써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와 업무소진에 미치는 일반적 영향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우리

는 독립변수인 직무스트레스가 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역할관련, 조직관련, 관계관련으로 나누어 통계분석한 결과 역할 관련 요인 직무스트레스만이 사회복지사

의 이직의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스트레스, 이직의도, 소진, 사회복지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hat factors actually affect the turnover intentions of social 
workers. It is an important task to grasp the factors of turnover of the social worker through empirical analysis 
because the high turnover rate of social welfare workers in Korea has a negative influence on their organization 
and ultimately impedes the stable delivery of social welfare services. This study used the results of analyzing 
100 social workers in social service companies.In fact,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statistically analyzed 
only for 82 subjects, except for 18 subjects who did not respond to the variables used. As a result, the general 
effects of job stress on job turnover and job exhaustion were examined as much as possible. We examined the 
effect of job stress, an independent variable, on the turnover and exhaustion of social workers. Specifically, job 
stress was divided into role, organizational, and relationship, and it was found that role - related factor job 
stress only affected social workers' turnover intention significantly. In addition, the relationship-related affected 
the exhaustion of the social worker.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 exhaustion of the social worker, the 
desirable direction to reduce the stress of the relationship-related factor should be sought.

Key words :  Stress, Turnover Intention, Burnout, Social Worker

*정회원,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 팀장
**정회원, 국립목포대학교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12월 6일, 수정완료일: 2023년 1월 4일
게재확정일: 2023년 1월 9일
(본 논문은 박은주의 2017년도 석사 학위논문의 데이터를 활용하
여 재구성하였음.)

Received: December 6, 2022 / Revised: January 4, 2023
Accepted: January 9, 2023
**Corresponding Author: 7minjeong@hanmail.net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Mokpo National Univ,
Korea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Worker's Job Stress on Turnover Intention and Work Exhaustion

- 206 -

Ⅰ. 서 론

사회복지사는 현대사회에서 아동, 청소년, 노인, 여

성, 가족, 장애인 등이 겪는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

제들을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진단, 평가함으로써 해결

을 돕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교부, 채용, 신분 보장, 생활안정, 처우 및 지위 향상 등

을 국가 법률로 명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직업적 이미지는 다른 직종에 비해 따뜻함, 편안함,

동등함등 호감형으로 제시(강철희. 최명민, 2007; 장경

은.배기호.신지연, 2013)되지만 현실은, 서비스업 중 재

해 다발 상위 7대 업종에 포함될 정도로 상해사고가 많

은 업종이며, 연평균 임금은 전 산업 평균 대비 62.5%

에 불과한 저임금 직종이다 [1,2,3]. 게다가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복지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하면서 주로

대인서비스(Personal Service)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양

한 위협적 상황에 노출되며,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처럼 극심한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최근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환경 변화도 크다. 지난 5

년(2007~2012년)간 사회복지 예산이 51% 증가하는 등

복지사업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복지인력 업무

부담 등 복지정책 전달과장에서의 병목현상은 사회문

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17개 중앙부처가 추진

하는 292개 복지사업4) 중 180개(62%)를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전달하는 서울만 해도, 복지 서비스 대상자 수가

최근 4년(2010~2013년)간 57% 증가한 반면, 복지업무담

당공무원 수는 13% 증가에 머물렀다[5].

본인의 생명.신체는 물론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나 안전 대책이 법.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황은 높은 업

무긴장도의 지속과 비전 부재 등 직무스트레스를 높여

이직을 결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6]. 또한, 직

무스트레스는 개인 문제만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와

기관, 지역사회복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는

인간중심 서비스 외에 행정을 겸하는 등 복합적인 직무

환경이 주는 갈등,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포함한 사회

서비스로의 급격한 변화 등도 사회복지사들에게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4]. 사회

복지와 사회서비스가 빠른 확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

회복지사 인력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다. 특히, 저임금·고노동이 업무소진을 가져와 이직률도

높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복지사의 장

기 근무를 장려하고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국민복

지 증진을 위한 중요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직무스트레스 요인들을 살표보고 직무스트레스요인

중 이직의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직의도를 감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사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역할 관련 요인 직무스트레스이며,

그밖의 하위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이직의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사들이 비록 조직 관련 직무 스트레스

와 역할 관련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도 이들은 이직의

도가 높아지는 것과는 크게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할 관련 요인 스트레스가 아닌 관계 관련 요인의 직

무 스트레스로 나타나 관계 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아지고 있어 사회복지사들의 소진을 낮추기

위해서는 관계 관련 요인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 과제

이다.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는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소진, 직무만족, 이직의 주요 영향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특정 지역

이나 특정 분야로 한정해 분석하는 경향이어서, 현장에

서 일반화하여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결과는 미흡

하다.

Ⅱ. 이론적 배경

1. 이직의도

이직에 대한 연구는 이미 1910년대부터 시작되었으

며, 개념 정의도 사회학, 심리학, 경영학, 관광학, 체육

학 등 학자들마다 다양하다. 이직은 긍.부정적 측면의

양면성도 있는데, 인사이동을 통해 임금이나 직위가 향

상돼 조직효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 긍정적

측면이라면, 신규사원의 업무지장 초래, 기존 동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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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구조 훼손, 신규직무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등

이 부정적 측면으로 꼽히고 있다[7,8].

이처럼 이직은 당사자의 보다 나은 근무 여건 기회

를 제공 하기도 하고, 조직에는 참신한 인력 총원의 기

회와 내부 승진등 유연성 확대를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가장 능력이 뛰어난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조

직적 위험이기도 하다[7].

이직의도를 설명할 때 자주 활용되는 이론은 교환이

론, 인적자본이론, 형평이론 등이다. 교환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사회적 행동은 투입보다 산출 가치가 크거나 같

아야 가능하다고 하며,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사람들

은 비용 소요에도 불구하고 기대수익을 위해 이직을 생

각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이직은 투자와 보상을 일

치시키는 이동이라고 볼 수 있다[9].

이직의도가 중요한 이유는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이직에 관한 태도가 실제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다[10]. 최근까지의 이직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직의 가장 유력한 예측 변수는 이직의도로 나타나고,

육체노동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과거에는 주로 물리적

환경에 초점을 두고 직무수트레스 위험 요인을 연구했

으나, 산업화 이후의 연구들은 심리적 요구들도 스트레

스 유발 인자로 제시하고 있다[11].

2.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이미 1960년대부터 시

도돼 왔다. 칸(Kahn, 1964) 등은 미시간대학교 사회연

구소에서 조직 내 스트레스 유발 요인과 정신적, 신체

적 효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했다. 조직

특성 변화를 통해 스트레스의 부정적 측면을 해결하려

는 연구였다[12]. 이처럼 직무 스트레스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970년대부터는 조직적 차원으

로 연구하기 시작했다[13]. 육체노동이 큰 비중을 차지

했던 과거에는 주로 물리적 환경에 초점을 두고 직무스

트레스 위험 요인을 연구했으나, 산업화 이후의 연구들

은 심리적 요구들도 스트레스 유발 인자로 제시하고 있

다. 특히, 개인 욕구 충족을 위한 자원 부족 또는 개인

능력과 직무환경의 부적절한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 정의내리는 연구가 많다[13]. 스트레스는

불안, 우울, 분노, 무감각,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적응,

집중력 저하, 부적응 반응을 유발한다[14]. 이처럼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개인적.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그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보는 연구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스트레스요인에 개입하려면 개인성격보다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환경적 요인에 집

중하는 연구들이 그것이다[13]. 직무스트레스 구성요인

을 경력개발, 관계, 업무자체, 역할, 조직특성, 헌신과

책임감으로 분류하는 연구도 있고, 급여관련, 업무관련,

환자관련 등으로 구분한 연구도 있으며 경제관련, 대상

자, 대인관계, 업무 등으로 구분한 연구도 있다[15, 16].

역할갈등, 업무부담, 조직변화, 임금체계, 복리후생, 동

료관계, 대상자관계 등으로 좀 더 세분화한 연구도 있

다[13].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는 감정

노동자이기 때문에 더 혹독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한

다[2].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직무요구, 직무자율성결여,

보상부적절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가 다른 시설보다 높

게 나타나는 것은 서비스와 행정업무병행에 대한 조치

및 정규휴식시간 확보로 관리해야 한다고 하였다[17].

정규 휴식시간 확보와 본연 임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게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스트레스 감소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17]. 이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무스트

레스를 줄이고 직무만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7].

Ⅲ. 연구 방법

1. 연구의 모형 및 가설의 설정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연구모형으로 재현하

자면 아래와 같다. <그림 1>의 연구 모형을 근거로 하

여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스트레스(조직관련)

스트레스(역할관련)

스트레스(관계관련)

이직의도

소진

그림 1. 연구 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가설 1: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1)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조직관련 요

인)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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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2)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역할관련 요

인)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3)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관계관련 요

인)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에 유의

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1)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조직관련 요

인)은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2)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역할관련 요

인)은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3)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관계관련 요

인)은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집단을 현

재 재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 정의하였다. 조사방법

은 표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수단은 자기기입식 설

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준비된 설문지

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2016년 6월 7일부

터 6월 10일 까지 총 4일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총 83부를 회수하였고, 이

가운데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2부를 제외하

고 분석에는 총 81부(98%)를 사용하였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추주형(2014)의 석사논문을 참조해

변수를 조작하였다[18]. 추주형(2014)의 논문에 의하면

직무스트스를 ‘직무와 관련하여 심리 반응을 일으키는

직무 스트스레스 구성요인’으로 정의하였다. 측정도구

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 복지사회(2007) 가 ‘ 근로환

경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와 김제선 외

(20119)이 ‘이직의도 사유’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

도를 바탕으로 개발한 자료의 13개 문항( 5 척도)을 활

용했으며, 이를 2차 분석하면서 선행연구결과 합한 문

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19]. 모든 변수들의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18].

Ⅳ. 실증분석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 2명(2.5%)이고

여자 79명(97.5%)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가 7

명(8.6%)이고, 30대 22명(27.2%), 40대가 33명(40.7%),

50대가 18명(22.2%), 60대가 1명(1.2%)로 나타났다.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생이 41명(50.6%)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2명(2.5%), 2년제 대학 졸업생이 26명

(32.1%), 대학원 졸업생이 12명(14.8%)로 나타났다.

직위는 실무자가 77명(95.1%)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장 1명(1.2%), 상금관리자(국장, 부장 등) 1명(1.2%), 중

간관리자(팀장, 과장 등) 2명(2.5%)로 나타났다.

현재 직작 월평균 급여액은 100-150만원 이하가 49

명(60.5%)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하 19명(23.5%),

150-200만원 이하 7명(8.6%), 200-250만원 이하 4명

(4.9%), 250만원 이상 2명(2.5%)로 나타났다.

업무 상 주된 대상은 노인 24명(29.6%), 아동/청소년

53명(65.4%)이 가장 많았으며, 가족 1명(1.2%), 행정 2

명(2.5%), 기타(1.2%) 1명으로 나타났다.

담당하는 업무는 사례관리 57명(70.4)로 가장 많았으

며, 여가문화서비스제공 6명(7.4%), 상담서비스제공 3명

(3.7%), 재가복지서비스 3명(3.7%), 재활서비스 1명

(1.2%), 조직관리업무 1명(1.2%), 행정업무 6명(7.4

%), 기타 4명(4.9%)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토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트레스(조직관련)의

Cronbach 알파 값이 0.937로 나타나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4, 5, 8을 역코딩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7번 문항을 삭제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10

문항의 스트레스(역할관련)의 Cronbach 알파 값이

0.780으로 나타나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

트레스(관계관련)의 10문항의 Cronbach 알파 값은

0.839로 나타나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진의 Cronbach 알파

값이 0.814로 나타나 스트레스(조직관련), 스트레스(역

할관련), 스트레스(관계관련), 소진의 4개 요인 모두 신

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연구 결과

1. 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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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스트레스(조직관련), 스트레스(역할관련), 스트레

스(관계관련)을 독립변수,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1에 보인 바와 같이 본 회귀식의 유의성을 살펴

보면 값이 28.3%이고 F값이 10.119(p<.01)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회귀식으로 나타났다. 다음 독립변수의 유의

성을 살펴보면 스트레스(역할관련)의 B값이 .62(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역할관

련)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스트레스(조직관련)의 B값이 -.06(p>.05)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조직관

련)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관계관련)의 B값이

.01(p>.1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관계관련)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

변수
독립변수 B SE B t

유의

확률

결

과

이직

의도

(상수) -.49 1.30 -.38 .706
스트레스

(조직관련)
-.06 .21 -.26 -1.90 >0.05

기

각
스트레스

(역할관련)
.62 .27 .32 2.34

**
:<0.05

스트레스

(관계관련)
.01 .20 .00 .045 >0.10

기

각
R2=0.283, F값=.10.119, P=0.000, *p＜.05, **p＜.01, ***p＜.001

표 1. 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1. Effect of job stress on turn over intention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의 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채

택(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스트레스

(역할 관련)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1-2만이 유의하게 채택(지지)되었다.

2. 가설 2의 검증

스트레스가 소진에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스트레스(조직관련), 스트레스(역할관련), 스트레스(관

계관련)을 독립변수, 소진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1에 보인 바와 같이 본 회귀식의 유의성을 살펴

보면값이 14.2%이고 값이 4.248(p<.01)로 통계적으로유

의한 회귀식으로 나타났다. 다음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스트레스(관계관련)의 B값이 .59(p<.01)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역할관련)이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

스(조직관련)의 B값이 -.26(p>.10)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조직관련)이 소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역할 관련)의 B값이 -.21(p>.10)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 (역할

관련)이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종속

변수
독립변수 B SE B t

유의

확률

결

과

이직

의도

(상수) 2.10 1.10 1.91 .060
스트레스

(조직관련)
-.27 .18 -.23 -1.55 >0.10

기

각
스트레스

(역할관련)
-.21 .23 -.14 -.91 >0.10

기

각
스트레스

(관계관련)
.59 .17 .37 3.43

***
:<0.01

R2=0.142, F값=.4.248, P=0.01, *p＜.05, **p＜.01, ***p＜.001

표 2. 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Table 2. Effect of job stress on burnout

Ⅴ. 토의 및 추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직부스트레스가 이직의도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인 스트레스(조

직관련), 스트레스(역할관련), 그리고 스트레스(관계관

련)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

과, 스트레스(역할관련)만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반면, 스트레스(조직 관련 요인),

스트레스(관계 관련 요인)은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추가적으로,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인

스트레스(조직관련), 스트레스(역할관련), 그리고 스트

레스(관계관련)이 이직의도뿐만 아니라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스트레스(관계관련)

만이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반

면, 스트레스(조직 관련 요인), 스트레스(역할 관련 요

인)은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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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실무경험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를 분석대상으로 연구하여, 실제의 상황을 대변해 주

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고 파악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가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 간의 관

계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 하위

영역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분석함으

로써 직무 스트레스 중에 하위 유형 중의 하나인 직무

스트레스(역할관련 요인)이 결정적으로 이직의도에 영

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모든 유형의 직

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입증함

으로써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화된 논설을 제시하였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이직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직무스트레스 중 역할

관련 요인 직무스트레스임을 확인했다. 이직의도를 낮

추기 위해 다른 스트레스 요인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

지만, 그 중에서 역할 관련 요인의 스트레스 관리가 시

급함을 시사한다. 다른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조직 관

련 요인 스트레스와 관계 관련 요인 스트레스는 이직의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 되어, 이

직의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 관련 스

트레스를 낮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할 관련 요인의 직무 스트레스

가 아닌 관계 관련 요인의 직무스트레스임을 확인하였

으므로,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 관

련 요인의 직무 스트레스를 낮춰주기 위한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일부 지역의 사회복지사만

을 한정하여 분석함으로써 결과를 일반화하기 쉽지 않

은 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이론적 토대로서 견고

해지기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지역의 사회복지사를 대

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직의도에 미

치는 영향 요인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설정하였는데, 이

는 기존의 연구에서 밝힌 변수로서 향후 연구에서는 직

무스트레스 이외의 다양한 변인들이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로서는 역할 관련 직무 스트레스와 관계

관련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을 밝

혀이들의직무 스트레스를줄이고이직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근무 유형별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에 대한 비교 분석 연

구도 필요하며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이직의도가 아닌

이직결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

역적 한계로 인해 전체 요양보호사의 연구로 일반화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직

무 스트레스와 이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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